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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국회의원, ‘안전급식조례’ 제정요청기자회견

- 광명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조례제정 운동을 펼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오전 11
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
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개 시군
구 중 단 20 곳, 광역자치단체 역시 17개 중 단 8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으
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함께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본의 후쿠
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
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신: 광명시 출입언론사 날짜: 2023년 12월 26일(화)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총 분량: 2쪽



- 2 -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광명시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으며, 광명시
의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명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
원회와 함께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


